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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제2차관,“무인항공기 테러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”참석

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

 

□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(목) 고양시 및 파주시 주민 약 60만명에게 

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고양시 소재 고양정수장에서 맹성규 

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과 합동*으로 용수공급 중단에 

대비한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했다.

* 국토교통부, 한국수자원공사, 고양시, 일산동부경찰서, 일산소방서, 육군제9사단,

명지병원, 에코엔 등 9개 기관 약 80여명 참석

□ 이날 훈련은 최근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‘드론’에

의한 폭발물 투하 테러로 인명피해와 정수장 시설물이 파괴되어

고양시와 파주시 일부 지역에 단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

진행되었으며,

ㅇ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대응과 재난관리기관 

간의 협력체계를 집중 점검하여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

위기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.

□ 기후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재난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

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며,

ㅇ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

치하하는 한편,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상시 본인의 역할과

임무를 숙지하고, SNS활용 등을 통한 유관기관간 소통체계 

마련하여 실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

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2017. 11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